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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and stress level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ir neighborhood volunteers. Methods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July 1 to October 

1, 2015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at Nowon community in Seoul area 

in South Korea. The subjects were 146 older adults living alone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accepted by IRB).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with quality of life 26 items, 5-point Likert 

type scale(1-5), stress 15 items, 5-point Likert typ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Socially isolated older adult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3.7±.03) in quality of life, 

moderate scores (2.9±.03) in stress. Conclusion The peer support undertaken by older community 

volunteers was effective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socially isolated older adults. It is necessary to 

listen to the voic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hrough the activation of volunteer groups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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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2020년

에는 15.7%,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 중 전체 노인가구수는 407만 2천 가구이

며, 독거노인의 비율 26.2%로 조사되었다. 2012년 우

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44년이며 질병유병율은 고혈

압 54.8%, 관절염40.4%, 당뇨 20.5%, 요통 19.9% 

뇌졸중 7.3%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

로 노년기의 건강은 고령이 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

고,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의

식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독거가구

나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속하는 노인 인구의 

유병률이 월등이 높으며, 특히 정서적 건강상태가 가족

동거노인이 독거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

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적 질병에 대한 보호 및 

간호, 유대감 형성 등 부양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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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독거노인 중 50%는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절반만이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독

거노인은 치료시설의 낮은 접근성, 거동의 불편함, 치

료의욕이 적극적이지 않고 병식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제시된다.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영적 영역

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측면에 초점을 둔 건강관련 삶

의 질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독거노인의 삶

의 질에는 건강상태 지각, 우울, 일상생활활동이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노인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

수록 삶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독거노인

들은 동거노인들보다 스트레스가 두 배 이상 높고 자

살 생각을 4배 이상 더 많이 하였지만, 노인의 스트레

스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라고 하였다. 남자 독거노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하며, 우울할수록 음주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S시 N구에서는 자살 없는 행복한 가정, 안녕한 구를 

만들기 위해 생명지킴이들의 조직체인 ‘이웃사랑 봉

사단’을 201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웃사랑 

봉사단’은 19개 동에 배치되어 자살위험군을 살피면

서,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하는 등 자살예방 사업 

전개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지킴이들의 

조직체를 말한다.(http://www.nowon.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웃사랑봉사단활동을 경험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삶의 

질,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웃사

랑 봉사단 활동을 경험한 독거노인의 질적인 서비스 

지속 가능성의 제고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독거노인의 삶의 질,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웃사랑봉사단활동을 경험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도구
 

2.2.1 삶의 질(한국판 WHOQOL)

  한국판 WHOQOL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제작한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의 한국판 간편

형으로 지난 2주 동안 대상자가 느낀 삶의 질을 주관

적으로 평가하는 자가보고식 검사이다. 이는 신체적 영

역(Physical health), 심리적 영역(Psychological 

health), 사회적 관계 영역(Social relationships), 환

경 영역(Environment)등 4개의 영역과 24개의 하부 

척도, 전반적인 삶의 질 2문항을 포함한 26문항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로 부정적 항목은 

역문항으로 계산을 하여 삶의 질이 높을수록 척도의 

점수가 높게 계산된다. 영역 점수는 영역 내에 포함된 

모든 항목 점수의 평균에 4를 곱하여 계산하였고, 그 

범위는 4에서 20의 범위이며. 총점은 영역 점수의 합

으로 계산하였다. 

2.2.2 스트레스

서현미, 유수정, 하양숙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Seo's 

Elderly Stress Scale)를 수정보완하여 남기만, 이정

은이 재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1

점에서 5점까지로 부정적 항목은 역문항으로 계산을 

하여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점수가 낮게 계산된다.

2.3 연구 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서울특별시 N구의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이웃

사랑 봉사단의 도움을 받는 독거노인 160명을 편의표

집을 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를 제외하

고, 1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은 91%

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독거노인에게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한 후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읽

고 응답하게 하거나 읽어드려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

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30분 정도였

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3.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각 변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삶의 질,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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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구하였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58명(30.2%), 여자88명

(45.8%)이었고, 종교는 개신교가 54명(28.1%), 천주

교 42명(21.9%), 불교 32명(16.7%)의 순이었다. 학

력은 무학 79명(41.1%), 초졸 57명(29.7%)순이었고, 

연령은 65세-70세 는 63명(32.8%), 76세~80세는 

44명(22.9%), 71세~75세는 24명(12.5%)순이었다. 

독거기간은 1~5년이 52명(27.1%), 21년 이상은 49

명(25.5%), 6~10년은 29명(15.1%)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ul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3.2 대상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평균 3.2점이었고, 신체적 영

역은 평균 2.8점, 심리적 영역은 평균 2.8점, 사회적 

관계 영역은 평균 3.7점,, 환경영역은 평균 3.2점,, 일

반적인 삶의 질의 평균은 3.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SD and Range of major 

variables

학력에 따른 삶의 질 전체 평균값은 3.2±0.3이었다.

<Table 3> Results of QOL for academic 

background

독거기간이 36～40년이었을 때 낮아지고, 그 이후에 

조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 Results of QOL for solitary period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은 평균 3.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QOL(Quality of life) fo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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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Stress 

  독거기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36～40년의 독거

기간에서 스트레스가 평균3.1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

으며, 21～25년의 독거기간에서 스트레스가 평균 2.9

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Stress for solitary period

성별과 스트레스의 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Stress for Gender

중졸 이상이 스트레스가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Table 9> Results of Stress for academic 

background

종교에서는 무종교자가 스트레스가 평균 3.0점으로 나

타났다.

<Table 10> Results of Stress for Religion

3.4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

  스트레스와 삶의 질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1.65, p<.05),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Correlation Matrix among Stress, 

QOL

*p<.05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웃사랑봉사단활동을 경험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었

다. 이는 여성 독거노인이 혼자 지내는 삶을 외롭거나 

처량한 것이 아닌 홀가분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대상자들이 연구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통찰력

을 얻고 의식을 확장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이웃사랑봉사단의 활동으로 

대상자들은 홀로 지내고 있지만 봉사자와의 대화를 하

는 과정을 통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웃사랑봉사단의 활동 등 지

역사회 내에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활동을 활성화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중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들이 삶의 질

이 비교적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

상자들은 한국역사의 특수성으로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세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학력자가 많

지 않은 시기를 겪었다. 이러한 시기에 중등 이상의 학

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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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다. 현재 자신의 삶과 과거의 삶을 비교하면서 삶

의 질은 낮아지고, 스트레스는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

된다. 노년기에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무료한 노후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 등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통합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삶의 질도 높아져서 노년을 성

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대상자들이 독거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간호가 요구시 되고 있다.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장수를 누리고자 했던 오랜 소망에서 어떻게 질적인 

삶을 사는가의 방향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노년의 변

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가는 신노년학이 주

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삶의 만족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학

자인 Lars Tornstam은 노년초월이라는 개념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노년초월에 도달한 노인들은 노화

를 정상적인 성장·발달 과정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에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화과정에 수반되는 다

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신체적·정신적 차원을 포함하

는 총체적인 건강 요구에 직면해 있는 노인 대상자를 

도와 노화를 수용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내 

자원봉사단들은 독거노인들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도와줌으로써 대상자들이 또 다른 차원의 생을 발견하

고 보다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돌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독거기간에 따른 삶의 질은 독거기간이 늘어날

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독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삶에 적응과 순응을 하

면서 늘어 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Erikson이 말한 9단

계인 노년초월의 단계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독거노인들이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질적인 삶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

램 등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내 자원봉사단의 말벗 도우미, 방문간호서비

스 등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활동을 경험한 독거노인들의 특

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를 하는데 제한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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